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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구과학 출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60회, 2023년)과 제작년(59회, 2022년) 출제 수준에 비추어 판단건대, 난
이도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 지문에서 엿보였습니다.  다만, 역대급으로 
고난도로 출제되었던 49회 시험문제에 비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출 문제 수준을 기준으로, 만점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8개 정도 
답을 맞추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판단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역별로 보자면, 지질학(고체 지구과학) 파트가 총 여섯 문제로 유난히 많
이 출제되었는데, 그 중 세 문제는 보웬의 반응계열 및 화성암표에서 집중 출
제되었으며(High-End 지구과학 3장), 지질시대 표준화석과 우리나라 지질에 
관련된 문제(High-End 지구과학 4장)도 각각 출제 되었습니다.  반면, 대기과
학은 대기 층상구조에 관한 문제(High-End 지구과학 1장) 하나만 출제되었고, 
해양학도 해류에 대한 문제 하나(High-End 지구과학 2장)만 물었을 뿐입니다.  
천문학은 목성형행성의 특징과 태양의 특징에 대한 문제(High-End 지구과학 
5장)만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반복적으로 출제된 부분이나 기존 기출 문제 수준 정도로만 가볍게 
공부하신 분들은 생소한 문제 유형이나 단어에 꽤 당황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지구과학은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일부 생소한 문제에서의 당황함은 나머지 문제를 푸는 데도 조급함과 실
수를 낳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시험을 마친 후 실수로 판단되는 선택도 보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과학 네 과목 중 가장 확실한 점수를 얻어야만 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인 만큼, 100중 70~80의 눈높이로 공부하여 요행을 바라기보다 
130~150 수준의 면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가장 수고한 본
인에게 피로한 마음과 몸을 기특히 여기며, 칭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합격을 위한 의지를 다시며 새 계획을 진행하시는 생산적인 시
간을 가지시기를 조언드리며, 제 61회 지구과학 기출 총평을 마칩니다.


